
우크라이나 10월 선교 

샬롬!  

그동안 오랫동안 선교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소식을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선교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직

무유기의 죄를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자(?) 변명거리를 몇 가지 늘어 놓고자 합니다. 

여름 청년 수련회 

LA 든든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들과 니꼴라이브 교회|(김 알렉목사), 할

렐루야 교회의 세 교회가 청년들 대상하여 3박4일 ‘견세’ (견고한 크리

스찬 세우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든든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탁

월한 준비와 섬김과 인도로 42명의 불신자 대부분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들의 구원의 믿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년만의 직분자 임직식 

10월 첫 주 금요일 임 발렐리 집사님과 김 루스란 집사님의 안수 집

사 임직식이 있었답니다. 작년 이맘 때에 피택되어, 꼭 일년 만에 임직

식을 갖게 된 셈입니다. 감사하게도 일 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성실하

게 잘 따라 오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정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같은 교단 이성헌 선교사님, 그리고 오데사 현지인 

이반노프 목사님과 정정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임

직식 때의 은혜는 당사자가 가장 많았겠지만, 저 또한 많은 은혜와 감회가 컸는데, 우크라이나 온 지, 꼭 10

년 만에 처음 임직식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겨우 두 명(?) 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

이었습니다. 아직 두 분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 두 집사님이 할렐루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두 결혼식 

두 주 간격으로 마리나 전도사님 외아들 김 사샤와 흐반 디아나와 박 

율라와 데니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외에, 모두 교회에서 자

란 청년들이어서 집안 결혼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샤와 디아

나는 오후 4시에 결혼식을 한 후, 곧바로 교회 마당에 피로연(이곳은 

결혼식이 따로 없고, 저녁 피로연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피로연 때에 

하객이 참석합니다)을 가져, 교회 설립 후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이들 새로운 가정이 교회의 미래의 

기둥으로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쪽 어르신 수련회 

해마다 봄, 가을에 교회 어르신을 위로하며, 신앙 수련회를 1박2일로 

가집니다. 이번에는 개척 중인 아비디오폴에 계시는 고려인 어르신들 

중심으로 전도 수련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 어르신들만 

참석하셨는데, 어느 때보다 유익한 시간을 가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

다. 내년 봄 수련회에는 아비디오폴 어르신을 모셔서 전도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합니다.  

 

11월 23일 교회 건물 재판을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중도에 종결시키고, 23일 시 의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상대측에서 소송을 서둘려고 합니다. 저희

들은 가능한 한, 시간을 끌기 위해 저희들 소송을 종결한 것에 이의 신청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져 종

결한 재판이 속개되며, 알렉세이 변호사에게 지혜와 입술의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부탁합니다.  


